
○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입주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‘소부장(소재·
부품·장비) 으뜸기업’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IFEZ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 
탄력을 받고 있다.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㈜와이지-원(대표: 송호근·송시한)에 이어 올해
에도 ㈜이너트론(대표: 조학래)과 ㈜아이블포토닉스(대표: 이상구) 등 2개 기업이 
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.

○ 소부장 으뜸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100대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 서 
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, 글로벌 경쟁력을 
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지정했으며 오는 
2024년까지 총 100개의 기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. 

○ 선정 기업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△ 5년간 최대 250억원 
규모의 연구개발(R&D), △ 기업 부담금 대폭 완화, △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
활용 실증평가 지원, △ 산업기술정책 펀드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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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소부장 으뜸기업 잇따라 선정…IFEZ 혁신성장 일군다”
산자부, 지난해 이어 올해 이너트론·아이블포토닉스 등 2개 IFEZ 입주기업 선정

인천경제청, “기업 지원 서비스 강화 통해 소부장 기업 성장에 적극 노력”



○ 최근 선정된 ㈜이너트론은 이동통신 산업 분야에서 국·내외 이동통신 기지국 
시스템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(LTCC Filter, DAS, Small Cell)을 개발·생산
하고 있다. 최근에는 이동통신 제품 외에 세라믹, 디지털 무선 마이크 등 
새로운 소재·부품(모듈)·장비를 개발,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. 

○ 또 ㈜아이블포토닉스는 초음파 탐촉자·수중 소나센서 핵심 재료인 압전단결정 
소재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압전단
결정 소재를 자체적으로 개발 완료해 국내 외 관련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
계획이다.

○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혁신성장 플랫폼을 통해 △ 인력채용 등 경영애로 해소 
△ 인천지역 기업과 상생발전 △ 산학연 협력강화 등 보다 나은 경영환경 
제공을 위한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 소부장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
계획이다.

○ 김태권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“이번에 선정된 소부장 으뜸기업 
등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소부장 
으뜸기업으로 선정돼 인천지역 기업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
밝혔다. 

<인천지역 ‘소부장 으뜸기업’ 지정현황>

지정연도 연번 으뜸기업 보유 핵심전략기술(제조기술) 소재지 비고

2021

1 ㈜와이지-원 고경도 가공용 부품 송도국제도시

2 ㈜경인양행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서구

3 ㈜동진쎄미켐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서구

4 ㈜아모텍 전류제어 부품 남동구

5 ㈜상아프론테크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용 핵심 소재·부품 남동구

2022

6 ㈜아이블포토닉스 압전 소재부품 송도국제도시

7 ㈜이너트론 고주파 필터 소재 송도국제도시

8 엘티메탈㈜ 디스플레이용 TFT 소재 서구


